
[우리문화신문=윤지영 기자]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분다. 오는 6월 15일 저녁 7시, 서울 압구

정동 장천홀에서 열리는 'MOSS 체임버 오케스트라 솔로이스츠 콘서트 2026'이 음악 애호가들의 이목

을 집중시키고 있다. MOSS Chamber Orchestra 주최, 골든시프터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최대 화

제는 과천시립교향악단 소속 바이올리니스트 서미경과 8명의 영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춘

다는 점이다.

현역 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와 차세대 연주자들의 협연

김리원, 김지율, 김지유, 김해나, 서현수, 원주희, 이선우, 이지효 등 8명의 젊은 예술가와 과천시립교향

악단에서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서미경이 권석준 지휘자의 지휘봉 아래 한자리에 모인다. 현역 오

케스트라 단원과 떠오르는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단순한 협연을 넘어 '세대 간 음악

적 교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클래식 음악 관계자는 "현직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무대는 흔치 않다"라

며 "선배 연주자의 노련함과 젊은 예술가들의 패기가 어우러져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된다"라고 말

했다.

눈에 띄는 공연과 전시

젊은 예술가와 정상급 연주자의 만남
MOSS 체임버 오케스트라, 6월 압구정서 화제의 무대
과천시립교향악단 서미경과 8인의 젊은 예술가가 펼치는
세대 공존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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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토벤부터 디즈니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파격 프로그램

이번 공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과감한 공연 곡목 구성이다. 베토벤

의 '에그몬트 서곡'으로 시작해 모차르트와 바흐의 협주곡 등 정통 클래식은 물론,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바람의 빛깔', 뮤지컬 '마타하리'의 '마지막 순간', '애니'의 '투모로우', '인어공주'의 '파트

오브 유어 월드'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이 오케스트라로 연주된다.

특히 브루흐, 프로코피예프,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보른의 '카르멘 판타지' 플루트 버전 등 기교

가 돋보이는 고난도 협주곡들이 연속으로 배치돼, 각 독주자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

망이다.

"초대권은 어떻게 받나요?" 문의 이어져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입장권 판매가 없다. 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초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공연 한 달여를 앞두고 벌써 쏟아지고 있다. 음악계 한 관계자는 "상업성보다

음악의 순수한 값어치와 나눔을 지향하는 기획"이라며 "하지만 그만큼 관람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전석 초대라는 파격적 조건, 세대를 아우르는 연주자 구성,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프로그램까

지. MOSS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이번 무대는 과연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

▲ MOSS Chamber Orche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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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펼쳐지는 밤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꿈의 무대이자 도전의 장, 관객들에게는 미래의 거장을 미리 만나는 특별한 기

회"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공연. 6월 15일 저녁, 압구정 장천홀에서 클래식의 미래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

MOSS Chamber Orchestra가 주최하고 골든시프터(GoldenShifter)가 주관하는 이 공연의 입장권 등에 관

한 문의는 전화(0507-1345-9652)와 번개글(kpmakorea@aol.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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